
올해 상반기에만 제주를 찾은 관광

객이 7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

나타났다.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

기 해제에 따른 여행심리 회복으로

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늘고 씀씀이

도 점점 커지고 있다.

5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

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

를 찾은 관광객은 682만6468명(잠

정)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(550만

1505명)보다 132만4963명(24.1%)

늘었다. 이 기간 제주를 찾은 내국

인 관광객은 680만1978명(잠정)으

로 지난해 같은 기간(547만9218명)

보다 132만2760명(24.1%) 늘었고,

외국인 관광객은 2만4490명(잠정)

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(2만2287명)

보다 2203명(9.9%) 증가했다.

월별로 보면 1월 117만802명, 2

월 102만9503명, 3월 87만3086명, 4

월 117만8456명, 5월 130만6537명,

6월 126만8002명(잠정)으로 사회

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4월부

터 관광객이 전달보다 크게 증가하

면서 여행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

으로 파악되고 있다.

도내 관광소비액도 늘었다. 이날

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 1

월부터 5월까지 제주 방문객 관광

소비액은 총 5027억798만336원으

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.81%

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신

용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주 방

문객의 관광소비를 분석한 결과다.

관광소비 비율을 유형별로 보면

식음료업이 40.4%로 가장 비중이

높았고 쇼핑업 29.1%, 숙박업 14.9

%, 여가서비스업 9.1%, 운송업 6%,

여행업 0.4% 등의 순이다. 지난해

같은 기간 대비 숙박업은 47%, 식

음료업은 28%, 쇼핑업은 25% 각각

소비가 증가하기도 했다.

지역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쇼핑

업(37.6%), 식음료업(37%), 운송업

(9.1%) 순으로 소비가 높았으며 지

난해 같은 기간 대비 했을때 운송

업, 식음료업, 쇼핑업에서 각각 42

%, 27%, 20% 증가한 모습을 보였

다. 서귀포시의 경우 식음료업

(46.5%), 숙박업(27.7%), 쇼핑업

(13.5%) 순으로 소비가 높았으며

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쇼핑업, 숙

박업, 식음료업에서 각각 65%, 54

%, 30% 늘었다.

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사회

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여행심리가

회복된데다 해외여행이 부담돼 제

주행을 택하는 여행객들이 늘면서

상반기에는 제주에 많은 관광객들

이 찾은 것으로 보인다 며 현재

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

상황이 좋지 않아 하반기 제주관광

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지켜봐야

할 부분 이라고 전했다. 박소정기자

코로나로잠시 멈췄던 삼다공원 야

간콘서트 가 3년 만에다시열린다.

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

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2 삼다

공원 야간콘서트 가 이달 8일부터

9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밤 제주

시 신제주로터리 삼다공원에서 진

행된다.

Healing Us, Healing Earth

란 주제로 총 10차례에 걸쳐 열리

는 이번 콘서트에는 유명 뮤지션인

10CM, 김필, 딕펑스, 먼데이키즈,

옥상달빛, 릴러말즈, 경서예지가 함

께한다. 또한 홍어밴드, 섬보이, 타

지, 하비오, 주낸드, 제주피언 등

제주 뮤지션도 참여한다.

특히 8일 개막 식전 공연에는 신

제주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신

제주윈드오케스트라와 제주 출신

트로트 가수 양지은, 정주형이 함

께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.

부대행사로는 친환경 제품에 대

한 오프라인 펀딩(상품전시), 친환

경 체험 거리, 연동지역 청년들과

함께하는 기부마켓 등이 마련된다.

또 제주의 보물인 제주어, 한라산,

제주해녀를 지키고 보존하자는 메

시지를 담은 우리들의 블루스 캠

페인과 제주어 시집 모도락이 를

발간한 한림여자중학교 학생들이

함께하는 제주어알리기 프로그램

도 진행된다. 박소정기자

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

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

온라인이나 개인 거래를 할 수 없

는 건강식품 등이 다수 유통돼 소

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.

또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 중에

선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

제 제품이 다르다는 불만이 가장

높게 나타났다.

5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

많이 사용하는 당근마켓, 번개장터,

중고나라, 헬로마켓 등 4곳의 중고

거래 플랫폼에 대해 지난 4월 실시

한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
조사 결과 지난해 5월부터 1년간

이들 4곳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가

불가한 품목 9종(비타민 등 건강기

능식품, 철분제 등 의약품, 홍보 판

촉용 화장품, 의료기기, 종량제봉

투, 담배 주류 등) 관련 게시글은

총 5434건 확인됐다.

이 가운데 영업 신고를 해야만

판매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

시글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. 또

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

샘플이나 소분 제품(134건), 약사

법상 온라인판매가 불가한 철분제

등 의약품(76건) 순으로 많았다.

중고거래 플랫폼 4곳은 모두 공

지사항에 거래불가 품목을 안내하

고 있었다. 하지만 당근마켓과 헬

로마켓은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

단계에서는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.

소비자원이 4곳의 중고거래 플랫

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

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

응답자의 45.9%가 거래 불가 품목

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

나타났다.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

거래불가 품목의 은어나 약칭 등

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

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 문미숙기자

제주도내 12개 농협 축협 노동자들

로 구성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

제주지역본부(이하 노조)는 5일 제

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

고 제주감귤농협 사측은 불법적인

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라 고

촉구했다.

노조는 사측은 2017년 노사간

체결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임

금을 체불했다 며 노조가 지난 5

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주감귤농

협의 단체협약 위반을 시정하고 체

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지

만 사측은 지난달 3일 법적 근거도

없이 일방적으로 2024년 5월 31일

까지 유효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

했다 고 주장했다.

노조는 이는 노사관계를 파탄

내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이어질

것 이라며 이로 인해 감귤농협의

정상적인 운영과 감귤 농가의 피해

마저 우려된다 고 덧붙였다.

노조는 사측은 단체협약에 명시

된 체불임금의 지급과 노조와의 대

화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 이라며

노조는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해

모든 수단을 통원해 투쟁에 나설

것 이라고 피력했다. 박소정기자

5일
코스피지수 2341.78

+41.44
▲ 코스닥지수 750.95

+28.22
▲ 유가(WTI, 달러) 108.43

+2.67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323.25 1277.75 1EUR 1383.74 1329.76

100 971.94 938.52 1CNY 204.01 184.59

2022년 7월 6일 수요일6 경 제

관광객 폭증 속 씀씀이도 크게 늘었다

햇볕뜨거운 날 기장 말리기 5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한 농민이 갓 수확한 기장을 햇볕

에 말리고 있다. 이상국기자

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5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감귤농협의 불법적인 단
체협약 해지 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.

소비자원,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실태 조사


